
<온가족 연합예배> ■� �1부� 오전� �9시
■� 2부�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9.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63장

대표기도 /  (1부) 강현주 권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17:11~19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  전종남 목사 

              ( A Person Who Gives Thanks to God ) 

 찬    송 /  30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29장, 218장 기    도 /  송미숙 권사

 성경봉독 /   레위기 23:15~22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감사와 나눔이 있는 신앙”  / 전종남 목사

              ( A Faith of Gratitude and Shar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
                                             인도: 권유진 목사

 찬    송 /  428장, 68장

 성경봉독 /   창세기 1:24~31

 말    씀 /  “창조주 하나님”  /  권유진 목사
               ( God the Creator )

� ■� 주일~금�새벽� 5시 �■�저녁� 8시� 40분
                        

  다니엘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9월 1부 2부
안내 김신영 최영종 이영희 유경순

김춘자 권사 이상혁 장로 연윤희 권사 헌금 박영미 이대기 박선진 우말순 김정순

헌금자 명단 (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십 일 조
 권유진(김영미) 김신영 김춘예 김춘자 심상현 윤진태(이기숙) 장송자
 최환철(이동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영화 김효열(김도형) 문상필 심상현 엄상희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환철(이동순)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심상현-레구2 최환철(이동순) 3여전도회

구제헌금  최환철(이동순)   *구역헌금: 1, 2, 4, 5 구역 

교육헌금  김순천(연윤희) 최환철(이동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 � � � � � � � � � � � � � � � � � � � 지난주일�오전예배�설교요약� (9.20.)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눅5:33~39)
                                                   전 종 남 목사

예수님께서는 금식 문제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혼인집
의 신랑의 비유, 낡은 옷과 새 옷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
유를 들어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33~35절).
이스라엘에는 일 년에 몇 차례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하지만, 금식일이어도 
금식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
을 할 때는, 신랑과 신부, 가족과 하객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 때문에 기뻐하듯이, 우리
의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2.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36~38절).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중동에서는 포도주를 염소나 양의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 포

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을 때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 그 안에서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겨 팽
창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가죽이 부드러워서 그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이 뻣뻣하고 낡아서,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새 언약의 은혜를 뜻합니
다.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
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이 되어 말과 행동, 가치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
하며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집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부족
함을 들추기보다 이해하고, 잔소리하기보다 격려하며, 비교하기보다 축복하
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밉시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